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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존의 에스닉 인클레이브 연구는 지리학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에스닉 네트워크를 강조함

에 따라 지리적 맥락과 산업 생산체계의 공간적 함의에 대한 설명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

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브라질 봉헤찌로 한인 의류산업지구를 사례로 봉헤찌로의 발전 경로와 의류산업의 생산체계 

그리고 에스닉 네트워크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한인 인클레이브의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지역의 형성

에는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주자 의류 산업지역이라는 지역의 발전 경로와 의류산업의 생산체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간적 수렴현상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이 과정에는 비동족 이주자 집단 및 브라질 현지인들의 참

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봉헤찌로, 에스닉 인클레이브, 에스닉 네트워크, 지역 발전 경로, 생산체계, 한인의류산업지구

Abstract : Previous studies of ethnic enclaves did not provide an adequate explanation of the geographi-
cal contexts and spatial implications of industrial production systems, as a result of emphasizing ethnic 
networks with stagnant participation from geographe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examine the formation mechanism of Korean ethnic enclaves through the case of Bom Retiro’s Korean 
garment industrial district in Brazil, specifically by performing an integrated review of the development 
path of Bom Retiro, the garment industry’s production systems, and ethnic networks. The research find-
ings indicated that the formation of this region’s ethnic enclave was indeed highly influenced by ethnic 
networks; however, it was also affected by the development path of the region as a migrant garment 
industrial district and spatial convergence pertaining to the production systems of garment industries. 
Moreover, the formation of Bom Retiro’s ethnic enclave also involved active participation of non-ethnic 
immigrant communities and local Brazilians.

Key Words : �Bom Retiro, ethnic enclave, ethnic network, regional development path, production system, 
Korean garment industria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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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목적

이주자들에 의해 형성된 차이나타운, 리틀 이

태리, 코리아타운 등의 에스닉 인클레이브(ethnic 
enclave)1)는 오늘날 선진 산업국가의 대도시 경관

을 구성하는 독특한 요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지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에스닉 인클레이브를 전

형적인 지리적 현상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지리학계의 참여가 늦어짐에 따라 그동안 관

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Kaplan 
and Li, 2006).

Mitchell(2000)에 의하면, 에스닉 인클레이브는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사회학자들과 소수의 지

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에스닉 인클레이브는 

공간적 근접성을 통해 사업(business)의 성장을 촉

진하는 에스닉의 사회적 구성물(structures)로서, 

‘이주자들의 주요 거주지이자 사업의 주요 입지’

(Zhou, 1998a, 228)와 같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에스닉 인클레이브에 관한 사회학계의 

연구는 이주자들의 경제적 향상과 주류사회에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에스닉 인클레이브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

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여기에서 에스닉 네트워크

란 에스닉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통점에 

기반을 둔 관계적인 사회·경제적 연줄(ties)’로 정

의되는데(Mitchell, 2000, 392), 에스닉 집단이 공

유하는 공통점이란 일반적으로 언어, 문화, 종교, 

출신지역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 에스닉 네트워크 

가운데에는 제한된 인클레이브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동족(co-ethnics) 
내 물리적 근접성(proximity)은 에스닉 인클레이

브의 주요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에스닉 인클레이브 이해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이주자들의 노동시장’이라

는 특수성이 강조됨에 따라 에스닉 인클레이브

가 갖고 있는 ‘산업 집적지’로서의 성격에 관해서

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Zhou(1998a)가 지적한 것처럼, 에스닉 기업가의 

입지 전략 및 이러한 전략의 근본 원인이 되는 공

간적 과정에 대한 설명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그동안 경제지리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산업 집적지는 경제적 관계를 비롯하여, 사회 네

트워크와 로컬 문화, 지역의 사회적 응집성 등에 

착근되어 있음이 밝혀졌다(Harrison, 1992; Sax-
enian, 1989). 따라서 에스닉 인클레이브 연구는 

주로 후자와 관련된 에스닉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역내에 집적된 산업 

자체의 특성, 예컨대 산업 생산체계의 공간적 함

의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주자들의 거주 및 사업를 위한 정

착지 선택은 본질적으로 지리적 입지, 국지화된 

경제적 조건 및 사회 인프라 등과 관련되어 있어

서, 정착지의 지리적 맥락은 특정 이주자의 유형

을 유인하고 존속시키며 거부하기도 하는 필터로

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정착지에서 나타나는 국

지화된 사회경제적 구조는 이주자에게 상이한 기

회와 한계를 의미한다. 이는 에스닉 인클레이브 

연구에서 지리적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이

유이다(Zhou, 1998b). 
요컨대, 에스닉 인클레이브 연구는 특정 이주자 

집단의 공통점에 기반 한 에스닉 네트워크 뿐 아

니라, 산업 집적지로서의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의 성장 경로를 비롯한 지리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에스닉 인클레이브의 

형성 배경과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관점을 브라질 상파

울루 주 상파울루 시 소재 봉헤찌로(Bom Retiro) 
한인 의류산업지구에 적용하여, 이 지역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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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중남미 최대의 

한인 정착지 상파울루 시의 봉헤찌로는, 브라질 

최대의 한인촌이자 한인 산업지구로서 의류산업

이 집적된 한인 인클레이브로 이해될 수 있으며, 

브라질 중저가 여성의류의 제조 및 유통의 중심지

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인근의 브라스(Brás) 지역

도 한인들의 의류업이 집중되어 있지만, 의류업체

의 양적 측면에서나, 관련 산업의 다양성 측면에

서 볼 때, 한인 의류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은 봉헤

찌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봉헤찌로 한인 의류산업

지구를 사례로, 집적지의 발전 경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요인을 고찰하고, 의류산업의 성장과정

에서 나타나는 에스닉 네트워크와 산업 생산체계

를 고찰함으로써, 봉헤찌로 한인 의류산업 지역의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브라질 한인회 자료 및 남미동아일보사

가 발간한 한인 업소록 등을 통해 기본적인 통계

를 수집하였고, 봉헤찌로 한인 의류산업 집적지의 

에스닉 네트워크와 산업 생산체계를 파악하기 위

해, 2011년 8월 8일~8월 22일에 걸쳐 현지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의류 제조 

및 유통에 종사하는 제품업(confecḉão)자2) 25명을 

비롯하여, 의류 완제품 도소매에 종사하는 헤벤데

(revendedor)3), 원부자재 유통업 종사자, 부분품 

가공업자 그리고 현지 저널리스트, 디자이너, 전 

한인회장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에스닉 인클레이브 연구

에스닉 인클레이브 개념은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와 에스닉 인클레이브 경제(ethnic en-
clave economy)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등장했다. 

양자는 공통적으로 ‘에스닉 자영업자와 동족(co-
ethnic)의 피고용인’으로 정의되는데, 구매자가 동

족인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에스

닉 인클레이브 경제는 에스닉 사업의 공간적 군

집, 다시 말하면 에스닉 인클레이브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Wilson and Portes, 1980; 
Bonacich and Modell, 1980; Portes, 1981; Light et 
al., 1994).

에스닉 인클레이브 개념은 1980년대에 Portes
와 그의 동료들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 형성되었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스닉 인클레이

브 개념은 Wilson and Portes(1980)의 마이애미 ‘이

주자 인클레이브(immigrant enclave)’ 연구에서 비

롯되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집중된 이주자 집단

에 주목하고 새로운 이주자가 주류 노동시장에 포

섭되는 방식을 고찰하면서, 이주자 인클레이브를 

‘이주자 출신 고용주와 동족 이주자의 고용’이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Portes(1981)에서는 이주자 

인클레이브 노동시장에 자영업자를 포함시켜 정

의했는데, 인클레이브란 ‘이주자 집단이, 뚜렷하

게 구분되는 공간적 입지에 집중되어 있고, 에스

닉 시장이나 주류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을 

설립하며, 상당한 비중의 이주 노동력이 동족 이

주자 소유의 기업에 고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후 Portes and Bach(1985)에서는 에스닉 인클레이

브를 소수의 에스닉 사업이 분포하는 이주자 집단 

거주지(neighborhood)와 명확하게 구분지음으로

써, 산업 집적지로서의 에스닉 인클레이브에 방점

을 찍었다. 이러한 관점은 Portes and Jensen(1987)
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Portes와 동료들의 이와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

고 에스닉 인클레이브 개념의 모호성과 현실 적용

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연구

자들은 연구 지역과 활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서

로 다른 조작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용어상의 혼

란을 겪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에스닉 인클레이브

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를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

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Light et al., 1994; Al-
berts, 2006; Kaplan and Li, 2006).

Portes가 이 개념을 고안하는데 사례로 삼은 쿠

바인 인클레이브도 시간이 흐르면서 주류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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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Alberts, 2006), 

연구자들이 빈번하게 인용한 로스앤젤레스의 코

리아타운이나 차이나타운, 그리고 리틀 사이공 등

도 엄밀하게 말해서 에스닉 인클레이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Min, 1989; Zhou, 1998b; Light 
et al., 1999).

이에 따라 에스닉 인클레이브라는 용어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는 있지만(Davis, 2004; 
Airriess, 2006; Ndofor and Priem, 2009), 다른 연

구자들은 이 용어를 대신하여 ‘○○지역의 이민

자 자영업’, ‘○○지역의 에스닉 사업’, ‘사업 구역

(business sector)’ 또는 ‘에스닉 경제의 장소’ 등으

로 표현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Kaplan and Lo, 2006; Fong, et al., 2007; 
Lo and Wang, 2007; Fong, et al., 2008; 임석회, 

2009; 정수열·임석회, 2013).
이처럼 에스닉 인클레이브 개념이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인클레

이브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주자 

출신 에스닉 사업의 집적지를 나타내는 용어로 에

스닉 인클레이브를 대체할 만큼 적절한 용어를 발

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인클레이브(ethnic enclave)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

라(Zhou, 1998a), 한인 이주자들이 창업한 사업

체의 집적지이자 이들의 주요 거주지인 봉헤찌로

를 에스닉 인클레이브로 간주하고자 한다. 한인들

의 거주지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 업주들의 거주지

가 깜부치(Cambuci)나 꼰솔라성(Consolaçāo)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봉헤찌로

는 한인 이주자들의 최대 거주지이다. 무엇보다도 

한인이 봉헤찌로 의류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 지역을 한인 인클레이브로 규정하고자 한

다. 다만 에스닉 인클레이브의 정의에서 한인 사

업체의 피고용인과 거래 업체의 업주 및 주요 고

객 집단이 한인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

다. 

그동안 봉헤찌로는 국내 지리학계의 주목을 받

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인 이주자들의 인클

레이브(enclave) 연구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일본 등 한인의 이주가 많은 지역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조현미, 2007b; 
임석회, 2009; 정수열, 2010; 정수열·임석회, 

2013). 이와 같은 공간적 쏠림 현상은 전반적인 인

클레이브 연구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다시 말하

면, 이주로 인한 에스닉 인클레이브가 선진 산업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이에 관한 연구

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산업국가를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내로 유입한 해

외 이주자들의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의 자영

업 집적지가 형성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도 이

루어지고 있다(장영진, 2006; 조현미, 2007a; 이
용균, 2013).

2. 브라질 주류시장 대상 한인 

의류산업의 성장

브라질에 형성된 한인 의류 산업지구는 1960년
대 초반 시작된 한인의 브라질 이주에서 비롯되었

다. 브라질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한인 이주

자들의 본국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지만, 과거 한인들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상당히 풍요로운 국

가로 인식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일환

으로 이민이 추진된 국가이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의 사업이었으나 실제 이를 추진하여 경제적 이득

을 취한 이들은 이주브로커들로서,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이주를 진행했다(브라질한인이민사 편찬

위원회, 2011). 
우리나라에서 1962년 해외이주법이 공포된 후, 

한인들은 같은 해 1차 농업 이주를 시작으로 1966
년까지 공식적 농업 이주에 의해 입국했다. 이

들은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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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유권 문제와 한국과 전혀 다른 농업 환경으

로 인해 현지 적응에 실패하고 만다. 이후 1970~ 

1973년까지 5차례의 기술 이주를 통해 브라질에 

입국한 한인 이주자들도 기술자로 취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에서 한국인의 

이주가 제한되자 1974년 이후로는 이웃 국가를 경

유한 불법이주가 성행했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가족 초청이주나 개별적 이주가 가능해지면서 이

주가 지속되었다. 이주자들은 대도시인 상파울루 

시에 거주하면서 주로 상공업과 의류제조 및 유통

에 종사하고 있다(전경수, 1991; 손정수, 2007; 최
금좌, 2007; 정하원, 2011).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소매업, 음식점업, 의류

제조업 등 저기술의 노동집약적 부문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는데(Light and Bonacich, 1988), 브라질 

한인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업종 구성을 보인다. 

이미 1970년대 중반에 한인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

업체가 100여 개에 달했고, 이곳에서 봉제하청을 

맡은 가구와 의류 판매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약 

60%의 한인이 의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등 의류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현규환, 

1976). 
1980년대 초반의 통계에서도 대다수의 한인들

이 의류제조 및 유통(75.5%)을 중심으로 의류산업

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브라질 한국

이민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1983). 최근의 

브라질 한인들의 업종별 분포에서도, 한인들은 여

전히 의류 제조 및 유통업에 집중되어 있으며(표 

1), 공간적으로는 상파울루 주의 주도 상파울루 시

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약 절반 정도

표 1. 브라질 한인 자영업의 업종별 분포(2011년)
(단위: 개, %)

산업분류 브라질 상파울루 주 상파울루 시 봉헤찌로

농업·임업·어업 7 (0.2) 5(0.2) 3(0.1) 0(0.0)

제조업(의류 제조 및 유통 포함) 2,023 (66.2) 1,855(67.1) 1,748(67.3) 792(65.9)

건설업 4(0.1) 3(0.1) 1(0.1) 1(0.1)

도매 및 소매업 318(10.4) 302(10.9) 288(11.1) 98(8.2)

운수업 12(0.4) 12(0.4) 11(0.4) 6(0.5)

숙박 및 음식점업 97(3.2) 77(2.8) 71(2.7) 52(4.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35(1.1) 34(1.2) 34(1.3) 18(1.5)

금융 및 보험업 2(0.1) 2(0.1) 2(0.1) 1(0.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0.7) 22(0.8) 22(0.8) 12(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1.6) 44(1.6) 43(1.6) 24(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25(0.8) 16(0.6) 16(0.6) 12(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1) 1(0.1) 1(0.1) 1(0.1)

교육서비스 70(2.3) 58(2.1) 54(2.1) 33(2.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97(3.2) 82(3.0) 78(3) 47(3.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23(0.7) 20(0.7) 18(0.7) 11(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219(7.2) 189(6.8) 172(6.6) 92(7.7)

국제 및 외국 기관 51(1.7) 41(1.5) 36(1.4) 1(0.1)

합계 3,057(100.0) 2,763(100.0) 2,598(100.0) 1,201(100.0)

자료: 남미동아일보사(2011)
주: 의류는 여성의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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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봉헤찌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시 한인들이 의류 산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박동수(2011)가 서술한 바에 

따르면, 한인 의류업은 이민 가방에 들고 간 옷을 

생계를 위해 팔면서 시작되었다. 

이민가면 옷이 없을까봐 평생입어도 될 옷

가방을 챙겼다. 이민보따리 하나하나를 풀어

서 돈 만들겠다고 내다팔아 생계를 유지하려

고 했던 것이 옷이 참 좋다고 브라질 사람들

이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뒤에 오는 이민자들

은 자연 옷 보따리가 커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 원단상에 가서 원단을 조금씩 사다가 집

안 밥상 위에 펼쳐놓고 가위로 잘라 옷을 만들

어 파는데 재미가 들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의류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박

동수, 2011, 38)

이상과 같이 한인 의류산업의 대상은 브라질 인

들이다. 의류산업은 처음부터 한인 대상의 틈새시

장(niche market)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브라질 

주류시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시간이 지

나면서 한인들 사이에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 된

다. 이처럼 주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의류

산업의 특징은, 이주자에 의한 의류산업의 일반적

인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Ward, et al., 1986).
한인 이주자들이 의류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것

은, 우선 진입장벽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의류산업

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Ward, et al., 

1986). 당시 한인들은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주류 

사회로 진출이 곤란한 상황에서, 창업 부담이 작

고 가족노동이나 동료 이주자들의 노동을 활용할 

수 있는 의류산업 이야말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적

합한 산업이었다. 

또한, 한인 이주자들 가운데 일부가 관련 산업

에 종사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의류산업이 성장한 중요한 이유

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인 의류산업의 

태동에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는 ‘김수산(1964년 

브라질 입국)’의 경우, 부산 국제시장에서 넥타이 

제조 및 유통에 종사하다, 사용하던 재봉틀과 재

단기 및 편물기를 브라질로 가져갔다. 그는 이를 

이용하여 의류를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한

인들은 그의 업체로부터 봉제하청을 맡거나 제품

의 판매를 맡게 되면서 한인 의류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다(최금좌, 2011). 더욱이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자, 한

국에서 관련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이주가 잇

따른 점도 의류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요컨대, 브라질 한인 의류산업은 진입장벽이 낮

은 산업 특성에 더하여, 한국의 동종 산업이 보유

한 기술과 노하우가 이주자들을 통해 전파되면서, 

브라질에서 경쟁우위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3. 한인 의류 산업지구 봉헤찌로의 

형성 메커니즘

1) 봉헤찌로의 발전 경로와 한인의 진출

1960년대~1970년대에 이르는 이주 초기에 

한인들의 거주 및 경제활동은 주로 리베르다지

(Liberdade) 소재 일본인촌 인근의 빈민촌에서 이

루어졌다. 이 지역은 범죄와 매춘이 성행하여 주

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공식적인 이주가 시작

되기 전 일제 강점기부터 일부 한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곳이다. 이곳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시작된 

의류산업은,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사이에서 중간

상인 역할을 하는 ‘벤데(vendedor)’4)에 의한 판매

에서 벗어나 최초로 의류거리를 형성하며 발전했

다(이민 제 40주년 행사준비 위원회, 2003). 



문소라·장영진882

한인들이 초기 한인촌을 벗어나 봉헤찌로로 본

격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오늘

날 봉헤찌로는 면적 4㎢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이

지만, 한인 거주 인구가 약 3만 명에 이르고 봉헤

찌로 상권의 약 65%를 점유하는 등, 봉헤찌로는 

한인의 거주 및 경제활동이 집중된 한인 인클레이

브로 성장했다(최금좌, 2007).
봉헤찌로가 오늘날 한인 의류산업의 집적지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접근성과 지대 그리고 산업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봉

헤찌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이주

자들의 유입이 지속된 지역이다. 상파울루 시 중

심부(Centro)의 북쪽에 위치한 봉헤찌로는(그림 

1), 1872년 상파울루의 관문인 산투스(Santos) 항
과 상파울루 중심부를 잇는 철도노선의 종점 루스

(Luz) 역이 봉헤찌로 입구에 준공되면서 철도교통

이 매우 편리해졌다(그림 2). 이에 따라 항구를 통

해 들어오는 이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최금좌, 2012). 산투스 항에서 루스 역까지는 직

선거리로 약 70km에 불과하여, 역이 준공된 이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유럽인과 일본인, 

1970년대에는 한국인, 그리고 1990년대에는 볼리

비아인들의 유입이 있었다. 

둘째, 봉헤찌로는 하천 연안의 저습지로서 지대

(rent)가 낮아 이주자들의 정착이 용이한 지역이

다. 이 지역은 동서로 흐르는 티에테 강(Rio Tieté)
의 지류인 타만투아티 강(Rio Tamanduati) 연안

의 저지대이다. 주변의 다른 지역들 예컨대, 빠울

리스따(Paulista)나 꼰솔라성(Consolaçāo), 뻬르

디지스(Perdizes)와 같은 서부 고지대는 기후와 토

양이 좋아 고급주택지로 이용되었다. 반면, 봉헤

치로(Bom Retiro)를 비롯하여 브라스(Brás), 모카

(Moóca), 이삐랑가(Ipiranga) 등이 포함된 동부 저

지대는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타만투아티 강 연안

에 해당하여, 우기의 잦은 범람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남겨졌다. 그리고 이들 두 지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리베르다지(Liberdade)는 상업지역

으로 개발되었다(최금좌, 2011). 이처럼 저지대에 

위치하여 지대가 저렴한 봉헤찌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유입을 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해 여러 이

주자들의 정착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셋째, 봉헤찌로는 이전 이주자들에 의해 의류

산업이 성장하고 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루스 

역이 완공되면서 주변지역과 함께 개발되기 시

그림 1. 봉헤찌로와 그 주변 지역 그림 2. 루스(Luz) 역과 봉헤찌로의 주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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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주택지, 상업지, 공업 단지 등이 조성되

었다. 편리한 교통과 낮은 지대로 인해, 식음료, 

주류, 방직, 의류 등 각종 경공업이 성장했으나, 

1960년대에는 대부분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유태

인이 운영하던 의류업과 직물업이 상대적으로 선

전하고 있었다. 1960년대 브라질 여성 의류는 봉

헤찌로를 중심으로 하는 유태인 영역과 브라스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인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동종업종에 종사하던 한인들이 이들 유태인과 아

랍인의 영역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초기 한인

촌 및 그 인접 지역에서 가내 수공업 형태로 일을 

하던 한인들은, 1970년대부터 이들 지역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최금좌, 2011, 2012). 한인들의 진

출로 인해 봉헤찌로는 지난 40여 년 간 쇠퇴하던 

공업지역에서 활기를 띤 제조 및 상업지역으로 변

모하게 된다. 이는 에스닉 인클레이브가 지역 성

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

을 뒷받침한다(Kaplan and Li, 2006). 
오늘날 봉헤찌로는 의류제조 및 유통 부문을 비

롯하여, 원단 및 부자재 유통, 의류기계, 부분 가

공, 패턴 제작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한인 업체가 집중된 지역이다(표 2). 
봉헤찌로의 의류산업 및 관련 업체의 분포를 현

지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5) 의류업체는 주로 조

세 빠울리누 거리(Rua José Paulino)와 아이모레스 

거리(Rua Aimores)에 집중 분포한다. 원단 및 부

자재는 의류업체가 집중된 지역으로부터 동쪽으

로 한 블록 떨어진 다 그라사 거리(Rua da Graça)
와 뜨레스 리오 거리(Rua Tres Rios)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밖에 식품점, 종교시설, 의료 및 법무 

서비스 등의 기타 한인 업체들은 쁘라떼스 거리

(Rua Prates)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2, 그
림 3). 이처럼 봉헤찌로는 한인들의 의류업체와 관

련 업종 및 기타 서비스업종이 공간적으로 분리되

어 분포하고 있고, 이 지역을 벗어나면 과거의 낡

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2) �집적지 형성에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

의류산업으로 명성을 얻고 있던 봉헤찌로에서 

한인들이 유태인의 상점을 하나 둘 인수하면서 진

입하게 되자, 봉헤찌로는 한인들의 거주 및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표 2. 봉헤찌로의 한인 의류산업 및 관련 산업
(단위: 개)

업종

구역

의류제조 및 

유통
원단

단 추

부자재

의류

기계
주름 가공 패턴 합계

BOM RETIRO 726 26 28 1 8 2 791

자료: 남미동아일보사(2011)
주: 의류는 여성의류를 의미함.

그림 3. 봉헤찌로 의류산업 및 관련 업종의 분포

자료: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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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에스

닉 네트워크는 잠재적 기업가들에게 자본, 정보, 

기술, 경영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다

른 경제적 대안이 거의 없는 이주 초기의 한인들

은 이러한 에스닉 네트워크에 의존함으로써 의류

산업이라는 특정 부문에 집중하게 되었다(Zhou, 

1998b). 
에스닉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친 과정을 살펴보

면, 첫째, 의류 산업에 진입하는 과정, 둘째, 초기 

창업 자본을 마련하는 과정, 셋째, 거래 업체를 선

정하는 과정, 넷째, 업체의 경영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 등이 있다. 첫째, 의류 산업에 진입하는 과정

에서 한인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족 이주자들

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봉헤찌로에서 창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에스닉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하였다. 브라질 한인들은 물론이고 한국 거주자들

까지도 지역 내 의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네

트워크가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에스닉 네트워크

는 친인척이나 친구와의 관계처럼 개인적인 노력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처음 시작할 때 한인 업체에서 물건을 떼다

가 파는 방식으로 했지. 백 프로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브라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그렇게 못하지. 말도 딸리고 또 그 쪽 사람들

이 그걸 믿어주지도 안하고. 한국 사람들이 엄

청 도움이 되지. 그라고 머 친인척이나 친구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많이 정보를 받으니까. 한국 사람이 여

기 와서 커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지. 그

게 없어봐. 아무것도 없이 머. (제품업, 여, 50
세)

남대문에서 주름 잡는 일을 했으니까. 어. 

어. 여기 형님이 있어서. 여기 좋으니까 오라

고 초청해서 오게 됐죠. (주름가공업, 여, 52

세)

반면, 에스닉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음은 의

류산업 관련 정보 및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른 한

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종교단체를 활용

한 경우이다. 

이 나라에서는 자기가 세를 들어갈 때 보증

인이 필요해요. …… 교회를 나가게 되며는 교

회에서 아는 자기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하게 

되며는 다 이렇게 믿고 보증도 서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친

인척도 없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거기

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제품업, 남, 

52세)

둘째, 창업 자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인들

은 계와 같은 비공식적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에스

닉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다음 사례에서 보듯이 

한인들은 창업 자본 및 투자 자본을 동족 내부에

서 해결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이주자 자영업자들

의 자본구득 방식과 동일하다(Light, 1972). 특히 

초기에는 한인의 수도 적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계가 융성할 수 있

었다. 

주로 우리가 초창기에는 자금이 자금형성이 

약하니까 주로 계모임으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었다고. 계를 해가지고 가게를 오픈하고 이

런 경우가 굉장히 활성화 되었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경기가 다운도 되고 인제. 그러다 보니

까 계가 자꾸 펑크도 좀 나고. 인제 그래서 서

로 아주 절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모임을 

계속하는데, 친목계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고. 

(제품업, 남, 6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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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은행은 거래 실적과 잔고 및 신용도를 기

초로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

거래가 없는 한인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한인들은 이민 초기부터 계를 

시작했고, 목돈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은 거의 대

부분 의류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이었음을 감안하

면, 계는 한인의류 산업의 초기 창업 자본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을 형성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전경수, 1991).
셋째, 거래 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

는 과정에서도 에스닉 네트워크가 활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한인들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거래 

업체 특히, 소매상들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봉헤찌로에 모여 있는 이유가 서로

가 정보를 교환해야 되거든요. …… [필자: 지

방 소매업자가 와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어

디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전화해서 ‘얼마 동안 

샀느냐. 어떠냐’ …… ‘아 이 사람은 문제가 있

다’ 이런 애기를 서로가 정보교환이 되죠. (제

품업, 남, 66세)

넷째, 업체의 경영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는 자녀들을 경영에 합류시킴으로써 가족 기업으

로서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가족 네트

워크와 같이 매우 좁은 의미의 에스닉 네트워크가 

활용된다. 이처럼 자녀들의 합류가 수월한 이유는 

의류산업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한인 1.5세나 2세들이 제품을 물려받는 것

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 막 

뭐 해외 유학 갔다오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오

고, 의대를 나오고, 그래도 다 결국엔 일루 들

어와요. 왜냐믄 아직까지는 이게 돈이 되고, 

아직까진.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구 계시구. 

…… 부자재다 뭐 그런 식으로 원단 다 비슷 비

슷하게 이쪽 분야로. (제품업, 남, 31세)

이와 같이 자녀세대는 브라질이나 미국 등의 대

학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데, 이들이 봉헤찌

로 의류 산업에 합류하면서 포르투갈어에 능통하

지 못한 1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제품

의 성격상 미술, 디자인, 품질관리, 마케팅, 법률, 

회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만큼, 해

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녀들의 합류로 승

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대, 봉헤찌로에서 한인 에

스닉 네트워크는 과거 공식적 금융기관을 이용하

기 어려웠던 이주 초기에 자본 마련에 요긴하게 

활용되었고, 오늘날에는 주로 창업단계와 가업의 

승계과정 그리고 거래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

에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에스닉 

네트워크를 통해 봉헤찌로는 한인들이 의류산업

에 진입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집적지

를 형성하게 된다. 

3) �생산 체계의 특성으로 인한 집적지의 

형성

의류산업은 기업별 전문화를 통해 업체 간 긴밀

한 생산연계를 형성하므로, 연계 비용의 저감과 

전문화된 노동력 풀 및 정보의 원천에 도달하고

자 특정 영역에 집중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동

종 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집적을 이끌게 된다(Scott, 
1988b; Healey and Ilbery, 1990). 따라서 의류산업

은 에스닉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

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집적되는 경

향을 보인다.

봉헤찌로 한인들은 기업 내에서 제품의 전과정

을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역내 분업에 의존하고 

있다. 초기에는 봉제업이나 부자재 부착업 또는 

‘벤데’로 참여하였지만, 최근에는 주로 의류 제조 

및 유통의 각 단계별 주요 행위자들을 고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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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들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의류업체를 경

영하고 있다. 의류산업 집적지의 형성 과정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인이 이 지역에 진출한 

과정을 의류 생산체계의 특성과 관련하여 고찰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류제조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의류관련 정보의 획득과 원부자재의 거

래, 관련 피고용인의 채용 그리고 하청업체의 선

정 등을 중심으로 집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

다.

첫째, 한인의 봉헤찌로 진출은 비동족(non-
ethnic) 이주자인 유태인 의류업체와 생산 연계를 

맺으면서 비롯되었다. 한인들은 봉헤찌로에 본격 

진출하기 이전부터, 지역 내 유태인이 주도하는 

의류산업에서 수직적으로 분화된 공정 가운데 저

임금의 봉제단계를 담당함으로써 지역 내 의류 생

산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봉헤찌로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는 거래 관계에서 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거래업체의 소유주가 동족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유태인 

업체의 봉제하청을 시작으로 이 지역에 진출한 사

례이다.

처음에 진짜 처음에는 유태인들 꺼 했어. 

……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하나 둘 제품 가

계를 수령하니깐, 그때 이제 또 가져다가 우리

가 좀 오래했어. 바느질을. (제품업, 여, 53세)

이후 유태인 업체와 한인업체는 경쟁관계에 놓

이게 되는데, 완제품을 생산하여 진열·판매하는 

한인업체들이, 주문생산 방식을 고수한 유태인 업

체를 압도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유태인들이 자녀들의 주류사회 진출로 의류업을 

이을 후속 세대를 찾지 못하자 한인들의 진출이 

확대되었고, 한인들은 1층은 판매 공간으로, 2~4
층은 제조 및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오늘날의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한인 의류산업은 브라질 주류시장을 대상

으로 하므로, 스타일리스트나 디자이너를 활용할 

때6) 다음 사례와 같이 현지인의 취향을 반영하고

자 브라질 현지인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활용

함으로써 브라질인 전문가의 지역 내 참여가 확대

되었다. 이밖에 브라질 현지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판매사원도 브라질 인을 고용하고 있다. 

디자인하기 전에 그림을 쫙 그려갖고 오는 

애들 여기는 많어. 여기는 그거를 해야 돼. 왜

냐면, 우린 한국 사람이고, 얘는 브라질 애거

든. …… 얘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우리 가게

에 스타일에 맞게끔 해주는 거야. …… 브라질 

애들이기 때문에 브라질 애들이 좋아하는 스

타일을 하니까. (제품업, 여, 53세) 

새로운 의류 관련 정보는 브라질 인들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업주 또는 업주와 현지인 스타일

리스트나 디자이너가 유럽 및 북미지역과 브라질 

현지의 주요 의류매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

집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 패션 관련 도서와 인터

넷 사이트 등으로부터도 도움을 받는다. 

반면, 이 지역에서 한인 의류업자들 간 의류 디

자인 관련 정보의 교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주

자들은 의류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치열한 

경쟁과 함께 상호 견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다

음은 지역 내에서 업체 간 디자인 표절을 우려하

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

데, 이렇게 [필자: 사진을] 찍으면 다 오해 산

다고. 오늘 내가 여기서 만들면 내일 저기서 

나와. 3일이면 옆집에서 나와. 가격이 뚝 떨어

지는거야. (제품업, 여, 51세)

셋째, 봉헤찌로 한인의 의류제조 및 유통은 다

양한 민족이 운영하는 의류 관련업체들과의 거래

를 통해 지역 내에서 완결되고 있다. 한인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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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초기에는 원부자재를 외지에서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업체들에 

의해 역내 조달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원부자재

의 경우 유태인이나 이탈리아인, 브라질 인들도 

한인 의류업체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

용이나 품질 및 기술력이 좋다면, 그 업체가 한인

이 운영하든 그렇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뭐 여기 이태리계도 있고, 독일계도 있

고, 원주민들도 있고, 뭐 유태인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 다 합해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부자재 공급업. 남, 52세)

다 똑같아요. …… 거래해가지고 좀 안 좋으

면은 한국 사람도 거래 끝나는 거지. 한국 사

람이나 브라질 사람이나 똑같이 신용위주로 

하는 거니까. (제품업, 남, 57세)

넷째, 오늘날 한인 의류업체들은 비용절감 차

원에서 재단사를 비롯한 직원을 한인 대신 브라질 

현지인으로 고용하고, 봉제단계도 저임금의 비동

족 이주자들에게 하청을 줌으로써, 봉헤찌로 및 

인접 지역에서 브라질 현지인 피고용자와 비동족 

이주자의 집중을 야기하고 있다. 다음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인을 기피하는 사례와 저임금의 생산

성이 높은 볼리비아 이주자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보여준다.

브라질에서 한국사람 비싸서 못 써요. 왜냐

하면 한국사람 한 명 쓸 거 머 브라질은 2-3명 

쓰거든. 그리고 시키기가 쉽지 않죠. 막일을. 

한국 사람들은 눈치 보이잖아요. 막 시키기는 

인건비도 비싸고. (제품업, 여, 42세)

다 짤라가지구 바느질은 안하지 못하죠. 다 

짤라서 바느질만큼은 볼리비아 애들이 손도 

빠르고 저기해. 그러니까 볼리비아 애들한테 

가는 거야. 브라질 애들은 꼼꼼한 대신에 늦

어. ……그런데 볼리비아 애들은 한 장당 얼

마. 걔네들도 어차피 남의 나라고 우리도 남의 

나라야. 그러니까 이게 달려있다고 돈이. 걔네

들은 잠 안자고 막노동한다고 열시까지도 막

노동하니까 걔네들 하루에 백장. 이백 장 나올

걸. (제품업, 여, 51세)

이처럼 한인 의류업체는 업주는 한인이지만 역

내 피고용인 및 거래 업체는 대부분 브라질 현지

인 및 비동족 이주자 집단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

처럼 이주자들이 경영하는 의류업체들이 비동족 

이주자를 고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보편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Light, et al., 1999). 
다섯째, 봉헤찌로는 브라질 최대의 의류산업 지

역이라는 명성을 획득하고 브라질 전역으로 상권

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자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

다. 오늘날 이 지역은 여성 의류에 관한 한 의류제

품은 물론 원부자재 부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

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은 봉헤찌로의 상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니깐 일부러 내가 막 

개척해서 내가 가게를 딱 하나 얻어서 막 팔라

고 하질 않아도 여기는 이미 상권이 다 형성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손님들이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아, 여기 가면은 많은 옷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요. (제품업, 

여, 42세)

봉헤찌로에 파는 비율은 저는 10%. 20%. 예

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전국에서 동대문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 가죠. 그런 거에요. 브라질 전

역에서 의류 부속은 이 길이 제일 중심가에요. 

저는 지방 손님들이 더 많아요. (부자재 공급

업, 남, 5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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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품의 판매, 피고용인의 채용, 거래관

계 등이 동족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Ka-
plan(1997)은 이주자 자영업자들이 공간적으로 집

중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에스닉 인클

레이브가 전적으로 에스닉 네트워크에 기인한다

는 전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봉헤찌로 한인들은 비동족 이주자인 유태인들

과 거래를 통해 이 지역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제

품의 판매시장 또한 브라질 주류시장이며, 원부자

재 및 봉제하청 거래업체를 비롯하여 재단사와 디

자이너 및 판매사원 등 피고용인의 채용에 이르기

까지 온전히 동족 내부에서 완결된 경우를 찾아보

기 어렵다. 이와 같이 봉헤찌로 의류산업은 제조 

및 유통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이, 에스닉 네트

워크가 아닌 브라질 현지인 및 비동족 이주자들과

의 관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봉헤찌로를 중

심으로 제한된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에스

닉 인클레이브에서 나타나는 산업 집적지가 에스

닉 네트워크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체의 생산체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간

적 수렴현상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Scott, 1988a). 

4. 결론

에스닉 인클레이브 연구는 지리학자들의 참여

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에스닉 네트워크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지리적 맥락과 

산업 생산체계의 공간적 함의에 대한 설명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브라질 봉헤

찌로 한인 의류산업지구를 사례로, 이주자 집단의 

공통점에 기반 한 에스닉 네트워크 뿐 아니라 지

역의 성장 경로를 비롯한 지리적 맥락 그리고 의

류산업의 생산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례지역

의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봉헤찌로는 상파울루 시 도심의 주변부에 위치

한 주공혼재 지역으로서, 낮은 지대와 높은 접근

성으로 인해, 이주자들에게 주거와 경제활동의 기

반을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태인 의

류산업은 동종 업종에 종사하던 한인들의 봉헤찌

로 진출의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인들은 

이 지역이 브라질 최대의 의류산업지구로 성장하

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인들 사이의 에스닉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금

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이주 초기에 창업 자

본이나 투자 자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우 요긴

하게 활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의류산업에 진입

하는 단계와 거래처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 그리

고 가족의 경영 참여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실제 대부분의 의류제조 및 유통 단계는 에

스닉 네트워크보다는 브라질 현지인 및 비동족 이

주자들과의 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스닉 인클레이브에서 나타나는 산

업의 집적이 전적으로 에스닉 네트워크에서 기인

하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지역에서

는 에스닉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주

자 의류 산업지역이라는 지역의 발전 경로와 의류

산업의 생산체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간적 수

렴현상도 중요한 원인이었으며, 이 과정에는 비동

족 이주자 집단 및 브라질 현지인들의 참여도 활발

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

실을 고려할 때, 장차 에스닉 인클레이브 연구에서

는 에스닉 네트워크 뿐 아니라 업종별 공간조직에 

대한 고찰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ethnic enclave’는 연구자마다 우리말 표기가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영문의 발음대로 사용하는 연구자들도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좇아 ‘에스닉 인클레이브’로 표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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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업(confecḉão)’이란 브라질 한인들이 여성 의류를 제

조 및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물건을 정성들여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다(최금좌, 2011).

3) ‘헤벤데(revendedor)’란 의류 완제품의 도소매인을 말한다.

4) ‘벤데(vendedor)’란 의류, 원단, 단추 및 부자재 등의 중개 

상인 및 판매인을 말한다.

5) 봉헤찌로 현지조사에서 의류업체 697개, 원단 61개, 단추 

및 부자재 34개, 기타 한인업소 102개 등을 파악하고 이를 

지도화 했다. 원단이나 부자재는 한인 이외의 업소를 포함

하였으므로 표 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인 의류업

체는 시각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6) 이 지역에서 스타일리스트는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여 디자

인 경향을 업체에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디자이너는 

해외 방문 및 시장 조사에서 획득한 의류샘플을 수정하거

나 카피본을 제작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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